
- 127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9, Vol. 32, No. 1, 127-139

타인에 대한 주의 유도가

만 4세 아동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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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주의 유도가 공평 분배 행동을 촉진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가 아동은 독재자 게임의 분배자 역할로 참여해 자신과 사진 속 원숭

이 인형에게 스티커 10개를 분배하였다. 참가 아동은 분배 행동 전 수혜자의 감정을 고려해

보는 정서 조건, 수혜자의 외양에 대해 생각해보는 외양 조건 혹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않는 통제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 결과, 정서 조건의 아동들과 

외양 조건의 아동들은 통제 조건의 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자원을 수혜자에게 분

배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 수혜자의 심리적, 신체적 정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

는 것이 아동의 분배 행동을 촉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타인에 대한 주의 향상이 

아동의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의 본질에 대한 논의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공정성, 주의 수준, 자원 분배, 감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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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초기부터 아동들은 친사회적 행동

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기초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Hepach & 

Warneken, 2018). 예를 들어, 생후 6개월과 10

개월의 아동들은 도움 행동과 방해 행동을 구

분하며 도움 행동을 한 개체를 방해 행동을 

한 개체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Hamlin, 

Wynn, & Bloom, 2007). 생후 24개월을 전후하

여 아동들은 도움 행동, 달래기(comforting) 행

동 등 다양한 종류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Dunfield et al., 2011). 친사회적 행동의 수혜자

가 낯선 사람이거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

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친사회적 행동

을 보이며(Warneken & Tomasello, 2006), 어려움

에 빠진 사람이 도움 행동을 받기를 기대한다

(Hepach, Vaish & Tomasello, 2012). 이러한 연구

들은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내재적

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신의 자원을 타인에게 분배하여 공유

(sharing)하는 행동은 대표적인 친사회적 행동 

중 하나이다. 다른 친사회적 행동들과 마찬가

지로 자원 분배 행동에 대한 기대 또한 생애 

초기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만 2세 아동

들은 공평한 자원 분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

고 있으며 타인이 자원을 가지고 싶어 한다

는 명시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는 실제로 

자기가 가진 자원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인다

(Brownell, Svetlova, & Nichols, 2009; Geraci & 

Surian, 2011; Schmidt & Sommerville, 2011; Sloane, 

Baillargoen, & Premack, 2012). 학령기 아동들은 

공평한 자원 분배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원 분배 뿐 아니

라 때때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원 분배 또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Fehr, Bernhard, & 

Rockenbach, 2008; McAuliffe et al., 2017). 심지어 

비용을 지불해 불공평한 자원 분배를 한 제3

자를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McAuliffe, 

Jordan, & Warneken, 2015).

그러나 공평한 자원 분배에 대한 기대와 

실제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Blake, 

McAuliffe, & Warneken, 2014). 독재자 게임을 

이용한 실험에서 귀중한 자원을 독점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졌을 때 어린 아동일수록 자신에

게 유리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경향성이 더 강

하게 나타난다. 독재자 게임은 성인의 자원 

분배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행동경

제학 패러다임으로, 최근에는 아동의 자원 분

배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심리학 실험 방법으

로 활용되고 있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는 자

원의 분배자와 수혜자라는 두 가지 역할이 존

재한다. 이 때,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

는 것은 전적으로 분배자의 역할이며 수혜자

는 분배자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게임의 규칙이다. 이러한 독

재자 게임 상황에서 아동들은 전형적으로 이

기적인 분배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Benenson 등

(2007)에서 독재자 게임에 참여한 만 4세와 6

세 아동들은 제공받은 자원의 20~30% 정도를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경향을 보였고, 만 9세 

아동은 자원의 40% 정도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였다.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

서, 만 3세와 4세 아동들은 타인에게 어떤 자

원도 분배하지 않는 선택을 가장 많이 하였고, 

만 5세 아동들의 40% 정도가 공평한 자원분

배를 보였다(Gummerum et al., 2010). 아동들이 

이득을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평

한 자원 분배 원칙을 어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존재하며,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불공평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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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선택을 하려는 이러한 경향성은 어린 아동

들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어떤 변인들이 실제 상황에서 아동들의 공

평 분배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공평 분배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는 분배자와 

수혜자의 사회적 관계이다(진경선, 2018). 분배

자는 수혜자가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 구

성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수혜자에게 좀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독재자 게임에 참

여한 성인들은 종교, 인종 등 다양한 범주에

서 자신과 같은 집단 정체성을 가진 수혜자

에게 더 많은 자원을 분배했다(Ben-Ner et al., 

2009; Whitt & Wilson, 2007). 아동들 또한 내

집단 수혜자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기를 기대

한다. 아동들은 내집단 수혜자가 불공평한 자

원 분배를 받았을 때 처벌을 통해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며(Bernhard, Fischbacher, & Fehr, 

2006), 분배자 인형이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과 

친구에게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Olson & Spelke, 2008). 아동들이 직접 

자신의 자원을 분배하는 상황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아동들은 낯선 사람을 수

혜자라고 생각할 때보다 친한 친구를 수혜자

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은 자신의 자원을 분배

하는 경향을 보인다(Moore, 2009; Yu, Zhu, & 

Leslie, 2016). 최소 집단 상황에서도 아동들은 

내집단 선호 현상을 보인다. 최소 집단 상황

이란, 사회적 맥락 없이 임의적인 기준을 바

탕으로 집단을 구분해 놓은 상황을 말한다. 

이는 집단의 형성과 구분이 인간의 행동에 미

치는 근본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실험 상황이다(Tajfel et al., 1971). 동전 던지

기를 통해 집단이 임의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최소 집단 상황에서 아동들은 외집단보다 내

집단 수혜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는 

경향을 보였다(Dunham, Baron, & Carey, 2011; 

Sparks, Schinkel, & Moore, 2017). 

아동의 공평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

른 하나의 변인은 수혜자의 감정에 대한 고려

이다. 예를 들어, 독재자 게임에 참가한 성인

들은 수혜자로부터 감정적, 언어적 피드백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

원을 더욱 공평하게 분배하는 경향을 보인다

(Brook & Servatka, 2016; Ellingsen & Johannesson, 

2008; Xiao & Houser, 2009). 아동들 또한 수혜

자의 감정을 고려했을 때 자원을 더욱 공평하

게 분배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수혜자가 

자원을 받지 못했을 때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할수록 많은 자원

을 분배하는 경향을 보이며(Paulus & Moore, 

2015), 수혜자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때 더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한다

(Williams, O’Driscoll, & Moore, 2014). 

단순히 타인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아동의 공평한 자원 분배 행동

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하나 등(2014)에

서는 만 4세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공평 분배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참가한 아동

들은 독재자 게임의 분배자 역할을 맡아 수혜

자인 원숭이 인형과 스티커 10개를 어떻게 나

눌지 결정하였다. 이 때, 실험 조건의 아동들

에게는 스티커를 분배한 후 원숭이 인형이 자

신의 감정을 표현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준다. 

통제 조건의 아동들에게는 위와 같은 설명 없

이 일반적인 독재자 게임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수혜자가 감정을 표현할 것이라는 설명

을 들은 실험 조건의 아동들이 통제 조건의 

아동들보다 자원을 더 공평하게 분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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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타인의 감정

에 대한 고려는 성인과 아동의 공평 분배 행

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의 감정에 대한 고려는 어떤 기제를 

통해 공평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첫

째,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이 유

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

정에 대한 인식과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과 많

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생후 2년 전의 아

동들도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에 민감하며 이

러한 민감성은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

다(Roth-Hanania, Davidov, & Zahn-Waxler, 2011). 

또한 학령전기 한국 아동의 공감 능력과 독재

자 게임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이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권주현, 박영신, 2013). 따라서 타

인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한 친사회적 행동으로 공평한 자원 

분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있는 처벌 

행동을 피하기 위해 공평한 분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를 처벌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Barclay, Skarlicki, & Pugh, 

2005), 이러한 처벌 행동을 피하기 위한 행동 

전략으로 공평한 분배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 

처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평한 분

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감정에 대한 추론을 유도하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주의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증가된 관심이 공평한 

분배를 유도할 수 있다. 어떠한 대상을 상대

로 행해지는 행동에는 자신이나 상대의 감정 

고려 이외에도 상대의 정보의 질과 양, 행동

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친다 (Bae et al., 

2013; Rullo, Presaghi, & Livi, 2015). Bae 등(2013)

의 연구에서는 일면식이 없는 타인들과 협동

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동을 통해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고 서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

였다. 흥미롭게도 과제를 수행하기 전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서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협동의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 Rullo 등(2015)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 인물을 외집

단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고 외집단보다 내집단의 인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상에 대한 정보 습득이 해당 

대상에 대한 주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이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동의 공평한 분배 행동을 증가시키는 

기제의 본질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

하나 등(2014)에서는 독재자 게임 상황에서 사

진으로 제시된 자원 수혜자가 어떤 감정 피드

백을 줄 것인지 예측하게 한 아동들이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높은 빈도로 

공평한 분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 예측의 효과가 아동이 타인의 감

정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에서 유도되었다면 

감정이 아닌 타인의 다른 특질에 대해 주의를 

유도하는 것은 공평한 분배 행동의 향상을 촉

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세 

가지 가능성 중 첫 번째나 두 번째 기제에 의

한 감정 고려의 효과를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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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혜자의 감정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공평한 분배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감정에 대

한 추론 과정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주의 향

상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면 타인의 감정이 아닌 외양 등의 다른 특징

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도 타인에게 

자원을 좀 더 호의적으로 분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세 가지 가능성 

중 세 번째 기제에 의한 감정 고려의 효과를 

지지할 것이다. 즉, 타인에 대한 주의가 유도

되었을 때 타인에 대한 선호나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상대방에게 좀 

더 호의적인 자원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 수혜자의 감정 경

험 이외의 정보에 대한 주의 유도가 아동의 

분배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만 4세 아동 107명(평균 월령: 54.37개월, 월

령 범위: 48.2-59.5개월, 남아 56명, 여아 51명)

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만 4세 아동을 참가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연령대의 아동들

이 독재자 게임을 이해하고 참여하기에 무리

가 없으며(Fehr, Bernhard, & Rockenbach, 2008), 

타인에 대한 감정 고려가 만 4세 아동의 자원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유하나, 이지현, 송현주, 김영

훈, 2014). 참가 아동 모집을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유치원에 연구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해 

연구 참여를 희망한 8개의 유치원을 선별했다. 

해당 유치원 만 4세 아동들의 가정으로 실험

에 대한 설명문을 발송해 연구에 참여할 아동

들을 모집하였다. 참가 아동들은 정서 조건

(emotion condition)에 35명(남아 16명, 여아 19

명), 외양 조건(appearance condition)에 39명(남아 

23명, 여아 16명), 통제 조건에 33명(남아 17명, 

여아 16명)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 도구 및 자극

아동의 분배 행동은 독재자 게임을 통해 측

정하였다. 실험 자극으로는 원숭이 인형의 상

반신이 나온 사진, 가로 및 세로가 각각 15cm

인 두 개의 접시, 별 모양 스티커 10개, 세 가

지 표정(웃는 표정, 중립 표정, 찡그린 표정)이 

그려진 종이판을 사용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재자 게임에서는 자

원으로 주로 돈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는 스티커를 자원으로 사용하였다. 스티커의 

경우 종종 유치원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보상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가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진다. 또한, 독재자 게임을 이

용해 아동의 자원 분배 양상을 알아본 선행 

연구들도 아동들이 스티커를 귀중한 자원으

로 여긴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Benenson, Pascoe, & Radmore, 2007; Gummerum 

et al., 2010).

절차

Gummerum 등(2010)의 절차를 수정해 사용

한 유하나 등(2014)의 독재자 게임 절차를 사

용하였다. 참가 아동들은 독재자 게임의 분배

자 역할을 맡아 자신과 사진 속 원숭이 인형

에게 스티커 10개를 분배하였다. 실험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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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테이블 위에는 원숭이 인형 사진과 자원

을 분배할 접시가 놓여있었다. 아동은 원숭이 

인형 사진과 마주 보고 앉았으며 두 접시는 

각각 원숭이 인형 사진과 아동 앞에 놓였다. 

연구자는 원숭이 인형 뒤에 앉아 실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 시작 전 연구자는 아동에게 인

사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이후 연구자는 

참가 아동에게 사진 속 인형 친구와 게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는 별 모양 스티

커 10개를 아동에게 주고 함께 스티커 개수를 

세어 10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자신이 가지고 싶은 스티커는 아동 앞에 놓인 

접시에 놓고, 사진 속 인형 친구에게 나눠주

고 싶은 스티커는 인형 사진 앞에 놓인 접시

에 놓으면 된다고 아동에게 설명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동들은 분배 행동 전 수

혜자의 감정을 고려해보는 정서 조건(emotion 

condition), 수혜자의 외양에 대해 생각해보는 

외양 조건(appearance condition) 혹은 통제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먼저, 정서 

조건에 참여한 아동들에게는 분배 행동을 하

기 전 분배 행동으로 발생하는 상대방의 감정

을 예측하도록 했다. 세 가지 표정이 그려진 

종이판을 제시하며 “OO(아동 이름)이가 스티

커를 나눈 후에 사진 속 인형 친구가 기분이 

좋으면 이런 느낌(웃는 표정 그림을 가리키

며), 기분이 그저 그렇다면 이런 느낌(중립 표

정 그림을 가리키며), 기분이 나쁘다면 이런 

느낌(찡그린 표정 그림을 가리키며)일거야. 그

럼 OO이가 스티커를 나눈 후에 사진 속 인형 

친구가 어떤 기분일지 잠깐 생각해볼까? (표정 

그림 전체를 보여주며)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는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 다음으로, 외

양 조건에 할당된 아동들에게는 분배 행동을 

하기 전 수혜자의 외양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

였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속 인형 친구는 

OO이랑 같이 게임 하려고 유치원으로 왔대. 

이 친구는 오늘 여기로 올 때 신발을 신고 왔

다던데, OO이가 인형 친구 신발이 무슨 색인

지 한 번 생각해볼까?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해

보는 거야.” 라고 말하며 아동이 수혜자의 외

양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

다. 마지막으로, 통제 조건에 할당된 아동들에

게는 다른 조건과는 달리 특정한 지시문이 제

공되지 않았다. 즉, 통제 조건의 아동들은 일

반적인 독재자 게임에 참여하였다.

실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아동이 이해할 때

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었으며, 설명 후 

확인 질문을 통해 실험 절차를 완벽히 이해했

는지 확인하였다. 자원을 나누는 행동은 타인

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Haley & Fessler, 2005; Rigdon et al., 2009), 아

동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연구자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스티커를 분배하는 동안 연구

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동의 행동을 보지 않았

다. 독재자 게임을 완료하고 난 후, 분배 행동

에 대한 아동의 생각과 타인에 대한 감정 고

려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모든 참

가 아동에게 “OO이가 인형 친구에게 스티커

를 X개 주었네. 왜 이만큼 나누어 주었어?” 

라는 질문과 표정이 그려진 종이판을 보여주

며 “그럼 인형 친구는 기분이 어떨까? 이 중

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OO한테 줄 것 같

아?” 라는 질문을 하였다. 아동이 대답을 마치

면 실험을 종료하였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아동의 분배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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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F(1, 105) = .46, p = .50.

실험 조건에 따라 아동이 분배한 스티커 개

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 조건(M = 5.06, SD 

= 1.81), 외양 조건(M = 4.92, SD = 1.77), 통

제 조건(M = 3.79, SD = 2.22)간 분배한 스티

커 개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F(2, 104) = 4.44, p < .05. Bonferroni 사

후 분석 결과, 정서 조건에 참가한 아동들은 

통제 집단에 속한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많

은 자원을 수혜자에게 나눠주었다, p = .02. 

또한, 외양 조건에 참가한 아동들은 통제 집

단에 속한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자원

을 수혜자에게 나눠주었다, p = .04. 정서 조

건에 참가한 아동들과 외양 조건에 참가한 아

동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p = 1.00.

전체 참가 아동의 분배 행동 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수혜자에게 스티커 5개를 나눠주는 

공평한 분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49.5%가 공평한 분배를 하였다. 실험 

조건별로 살펴보았을 때, 정서 조건의 아동 

51.4%, 외양 조건의 아동 61.5%, 통제 조건의 

아동 33.3%가 공평 분배 행동을 보였다. 모든 

조건에서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스티커 5개를 

나눠주는 공평한 분배를 가장 많이 보였다. 

반면 스티커를 나누지 않고 자신이 모두 가지

는 행동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세 조건 중 

통제 조건의 아동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15.2%의 통제 조건 아동들이 상대

에게 자원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분배 행동

을 보였다. 정서 조건의 아동 2.9%, 외양 조건

의 아동 2.6%만이 위와 같은 분배 행동을 보

인 것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

의 이기적 분배 행동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는 

행동뿐 아니라 단순히 상대에 대해 주의를 기

울이는 행동이 마찬가지로 공평한 분배를 이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집단 간 공

평과 불공평 분배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 조건에 참여한 아동 71%는 공평 분배를 

하였고 29%는 불공평 분배 행동을 보였다. 외

양 조건에 참여한 아동 72%는 공평 분배를 

하였고 28%는 불공평 분배 행동을 보였다. 반

면 통제 조건에 참여한 아동 45%는 공평 분

배를 하였고 55%는 불공평한 분배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의 외양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처럼 상대에 대해 단순

히 주의를 유도하는 지시도 아동의 공평 분배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하

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독재자 게임을 진행해 타인의 감정이나 외양

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분배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

그림 1. 참가 아동들이 분배한 평균 스티커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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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유하나, 이지현, 송현주, 김영훈, 2014)

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도록 유도했을 

때 아동의 공평 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감정 고려

의 효과가 감정이라는 특정적인 심리 상태에 

대한 추론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가 유도된 것으로 인한 것인지

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배 행동 

전 상대의 감정뿐만 아니라 외양 정보에 단순

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도 아동의 공평 

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외양 조건 아동들은 정서 조건 아동들

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평한 분배 행동을 보였

으며, 통제 조건의 아동들과 비교해 유의미하

게 높은 수준의 공평 분배 행동을 보였다. 즉, 

상대의 정서적 경험뿐만 아니라 외양적 특성

에 대한 주의 유도만으로도 아동의 공평 분배 

행동이 향상되었다.

상대방의 감정뿐만 아니라 외양적 특질에 

대해 주의를 유도하는 것이 아동의 공평 분배

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

하나 등(2014)에서 나타난 감정 예측의 효과가 

반드시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혹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을 차

단하려는 목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대신 이전 연구에서 나타난 감정 고려의 효

과가 감정에 대한 추론 과정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생

겨났을 가능성을 지지한다. 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

면 선호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더욱 공평한 

분배를 하게 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Bae 등(2013)의 연구에서 참가

자들은 처음 보는 낯선 인물이라도 해당 인물

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 그 인물에 대한 사

회 지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습득한 상대의 정보로 인해 해당 인물

에 대한 주의 수준이 높아졌음에 기인할 수 

있다(Bae et al., 2013; Rullo, Presaghi, & Livi, 

2015). 같은 원리로 타인의 외양적 특성에 주

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켜 공평한 분배 행동을 유발했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주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수혜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는

지 측정하고, 향상된 선호도가 자원 분배 행

동에 매개 변수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안적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

다. 상대방의 외양 등의 외적 특질에 대해 주

의를 기울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주

의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양적 특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적으로는 유도되었지

만, 아동들이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특

질, 특히 정서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원 수혜자의 정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평하거나 이

타적인 분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사후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대답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가설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참가 아동들에게 분배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물

었을 때, 정서 조건의 아동 과반수 이상이 인

형의 기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에 대해 언

급을 한 반면 외양 조건의 아동 5% 만이 상대

의 정서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외양 조건 아

동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

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주의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생

각을 불러일으켜 공평 분배를 향상시켰을 가

능성은 높지 않다.



박제완 등 / 타인에 대한 주의 유도가 만 4세 아동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영향

- 135 -

한 가지 추가적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자

원의 수혜자였던 원숭이 인형의 감정이나 신

발 색깔과 같은 외양적 특질에 대해 생각하게

끔 유도하는 것이 자원 수혜자가 좀 더 인간

과 같은 특질을 가진 것으로 지각하도록 유도

하고, 이렇게 인간화(humanization)하는 정보처

리 과정이 원숭이 인형 수혜자에게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하게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대

방에 대한 비인간화(dehumanization)는 그 상대

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과정은 특히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McLoughlin & Over, 2018). 아동들은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보다 

인간 고유의 심리적 특질을 덜 부여한다

(McLoughlin & Over, 2017). 하지만, 외집단의 

정서적, 인지적 경험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

하여 외집단 구성원의 인간적 특징을 주의를 

기울이게끔 한 경우에는 외집단 구성원에 대

해 조금 더 후한 자원 분배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McLoughlin과 Over(2018)에서 만 5-6

세 아동들은 외집단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을 

생각하게 유도한 조건 혹은 행동에 대해 생각

하도록 유도한 조건에 할당되어 그림 속의 외

집단 구성원에 대해 묘사하는 과제에 참여했

다. 그 이후, 외집단에 대한 자원 분배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생각과 감정을 생각하

도록 유도한 조건의 아동들이 행동에 대해 생

각하도록 유도한 조건의 아동들보다 외집단 

구성원에게 유의미하게 더 많은 자원을 분배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자의 인간적 특질

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인간화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

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원숭이 

인형에 대해 인간화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작

용했을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아동들이 

원숭이 인형의 정서적, 외양적 특질에 대해 

주의를 주었을 때, 원숭이를 인간과 같은 특

질을 가진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도움 행동, 달래는 행동 등 분배 행동 

이외의 다른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

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도움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존재하지만(Roth-Hanania, Davidov, & 

Zahn-Waxler, 2011; Vaish, Carpenter, & 

Tomasello, 2009), 주의 수준과 도움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덕성 교육 측면에

서 매우 실용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공평 분

배를 증가시키기 위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자

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필

요 없이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만으

로도 충분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어렵지 않고 누

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다양

한 교육 환경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따

라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리

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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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attention to recipients’ emotion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promotes generous 

resource allocations in preschoolers

Jewan Park        Kyu-ok Han        Chae-rin Park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enhanced attention to other’s emotion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can 

promote 4-year-olds’ (N = 107) sharing behavior in a dictator game. In this experiment, participants 

distributed 10 stickers between themselves and a monkey puppet in a picture. Before starting the game, 

children in emotion condition were asked to guess how the recipient monkey would feel (happy, neutral 

or sad) after receiving stickers to draw children’s attention to recipient. Children in the appearance 

condition were asked to think about the color of monkey’s shoes. In control condition, children 

participated in a standard dictator game without any previous instruction. As a result, children in the 

emotion and appearance condition distributed significantly more stickers to the recipient than those in the 

control condi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enhanced attention to recipients’ emotion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can enhance children’s fair behavior in a resource sharing task.

Key words : fairness, attention, sharing, emotion understanding


